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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함

□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붙임1]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붙임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 제 197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 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



○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 5.(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

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 8. 9.(화), 8. 11.(목)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

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 8. 19.(금)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8. 26.(금)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가 현황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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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가 현황(’22.9.1.부 112개)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B-1)   
 

총 66개국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터키)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3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B-2)  

총 46개국․지역

아시아

(10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마카오, 일본, 
쿠웨이트, 홍콩 ,타이완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11개국)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
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

(13개국)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보츠와나

* 밑줄친 8개 국가는 현재 잠정정지(사증 필요)

*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1달간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 허용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B-2-2) 입국허가 제도 개요

□ 시행 배경

○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을 통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시범지역

으로 개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확보

- ‘98. 4. 15. 중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제주 무사증입국 허용한 이래,

’02. 5. 1.부터 제주도 무사증입국 전면적으로 확대시행(개별관광)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무사증입국)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 허용 (제197조 제1항)

○ (체류지역 확대허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육지)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제198조 제1항)

□ 제주무사증 입국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제 주 무 사 증 입 국  불 허  국 가 (23개 국 )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
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
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체류가능 기간 : 30일

□ 참고사항

○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20. 2. 4.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였다가, ‘22. 6. 1.부로 재개됨


